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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처효

율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았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과는 정적인 상관관계, 대처효율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

부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아에게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각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문제행

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더라도 대처효율성이 높을 경우 문제 행동의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 대처효율성이 조절

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문제 행동의 발현을

예측하는 것과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분적으로 대처효율성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는 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아동이 적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

처효율성의 증진이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부부갈등, 아동의 문제행동, 대처효율성,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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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양육 받고 가족과 더

불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이다.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수잔, 1997). 부모가 제공

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 문제를 유발시킨다(Emery & O'Leary,

1982).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들은 부부갈등과 이혼,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 부모의 정신병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영역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를 받

아왔다(Emery, 1982: Conger et al, 1992: Rutter,

1979: 우진영, 1998에서 재인용). 특히, 부부갈등은

부모-자녀관계(Fauber & Long, 1991), 부모갈등

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Gryth & Fincham,

1990), 정서적 안정감(Cummings & Davies, 1994)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적응과 발

달을 저해한다.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며 여기

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책략들이 포함된다(Straus, 1979; 이민식과 오

경자, 2000에서 재인용).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

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또한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행동

적, 정서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화목한 가정의

아동에 비해 2-5배가량 높다는 연구결과(Rutter,

Yule, Quinton, Rowland, & Berger, 1975;

Richman, Steavenson & Graham, 1982)는 부부갈

등 상황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부부갈등은 우울, 불안, 위

축,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와 아동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문제와 같

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 disorder)와 관련이

높다(Emery, 1982). Cummings(1994)의 정서적 안

정감 가설에 의하면 아동은 부부갈등에 반복 노

출되는 과정을 통해 부모갈등에 민감해진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이는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송은하, 2004).

또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Slater &

Haber, 1984),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및 인지적 능력(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학업성취도

(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

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

로 인해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Farber

& Long, 1991;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Vincent, Harris, Plog, 1991;

Harold & Conger, 1997).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아동기와 청년기

에 성공적인 발달과정을 밞음으로서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반면, 부부불화나 이혼 등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황폐화와 가출, 비행 등 여

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며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현명호와 최문선,

2002).

한편,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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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과정에는 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간 갈등

이 존재하더라도 아동에 따라 갈등에 노출되는

정도,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며, 부모

의 결혼관계를 평가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자

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Jenkins & Buccioni, 2000). Gryth와 Fincham

(1990)이 제안한 인지-맥락적 모델에서는 부부갈

등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

동이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

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

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

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

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이민식과 오경

자, 2000).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식이 아동의 적응

을 대변해주는 변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동은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대처 행동의 효

율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O'Brien, Bahadur,

Gee, Balto, & Erber, 1997). 여기서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이 될 수도 있다(Moos & Billing, 1982). 부부불화

나 부모의 이혼을 겪더라도 아동이 효과적인 대

처 행동, 높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

정적 요소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Kelly &

Emery, 2003).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이란 상황의 요구

와 그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를 다룰 수 있는 개

인의 신념 혹은 과거에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 경

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직면할 스트레스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적 신념이다(Sandler,

Tein, Mehta, Wolchik & Ayers, 2000). 다시 말

해, 대처효율성은 다양한 결과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라기보다 주관적 평가이다

(Zautra, Reich & Nersom, 1995). 또한 사건의 원

인에 대한 귀인이라기보다 스트레스의 결과를 개

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아

동은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과 같은 특정 사건에

접하면서 정서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때 스트

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대처효율성을 발휘하게 된

다. 이를 통해 아동은 스트레스 사건에서 유발된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기 조절력,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됨으로써 특정 상황에 잘 대처하게 된다

(Sandler et al, 2000).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

은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

지를 대변해 주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부

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반응을 설명하고 있

다. 먼저 갈등 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스스로를 그

상황에 연관시키거나 거리를 두게 된다. 가족체계

이론에서 부부관계와 아동 사이의 분명한 경계는

아동이 건강하게 적응하게 함으로 갈등에 연루되

게 하지 않는다(Minuchin, Rosman, & Baker,

1978). 반면에 부부갈등에 연루된 아이들은 통제

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대처 노

력은 통제 밖에 있게 된다. 즉, 부모의 관계에 정

확한 경계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력을 가진 아동

은 부부갈등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부 갈등에 대한 아동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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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신념은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신이 부모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부적응을 중재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다(Compas, 1987). 또한 대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줄인다

(Thompson, 1981). 높은 대처효율성은 아동의 심

리적 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Cowen et al, Work, Hightower,

Wyman, Parder, & Lotyczewski, 1991; Thurber

& Weisz, 1997; Nicolotti, El-Sheikh, & Whitson,

2003).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대처와 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또한 아동이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아

동의 심리적인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Sandler et

al, 2000). Ayers와 Sandler 및 Twohey(1998)는

이혼한 부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

트레스 상황을 겪은 아동이 지각된 조절감을 갖

는 것이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 것이고, 조

절감을 갖는 아동은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

였다. 아동의 효율적인 대처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며, 부부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

한 아동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에서도 적극적

인 대처행동을 많이 선택한다(정소영, 2000).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은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을 연구하

는 데 있어서 아동이 주변 환경에 대해 조절감을

갖으며 효율적인 대처활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대처효율성이 부부갈등 상황으로부터 아동

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을

억제하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하고자

한다.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

든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

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Shred, Mcdonnell,

Church & Rowen, 1991) 후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와 같은 자녀 양육 시기에 심각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Anderson, Russel & Shumm,

1983).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아동기

후기는 가족 안에서 안심감을 가지는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새로운 지위를 발달시켜야 하

는 과업에 직면해야 하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Wenar & Kerig, 1994). 이

시기는 문제 행동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시기로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가 급격히 상승하며

(Lewinsohn, Clarke, Seeley, & Rohde, 1994) 반

항, 불복종, 공격성, 권위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

다(Loeber, Green, Lahey, Christ, & Frick,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로 부부갈등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조절변수로서 대처효율성

의 기능여부를 확인해 보려한다.

방 법

참가자

서울과 경기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

동 3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

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210

명(53.7%), 여자 181명(46.3%)이며, 학년별로는 5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173 -

학년이 177명(45.3%), 6학년이 214명(54.7%)이다.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Gryth, Fincham,

& Seids(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etal Conflict Scales (CPIC)을 권영옥과

이정석(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Grych 등(1992)의 척도는 9개 하위척

도,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 측

정치에 대해 요인 분석한 결과 갈등의 특성, 자기

비난(자책), 지각된 위협 등 3개의 요인구조를 나

타냈다. 요인 1인 갈등의 특성은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2

의 지기 비난은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인지를 나타

내는 내용차원과 자기비난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3은 지각된 위협으로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

녀가 느끼게 되는 위협차원, 갈등에 대한 효율성

차원, 부모사이에서 갖게 되는 곤란한 느낌에 관

한 삼각관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산출과정

에서 3개의 문항이 제외되고 총 9개 하위척도 48

문항이 채택되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그렇

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함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식(1999)이 사용한

‘부부갈등의 특성’요인에 해당되는 1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

등의 특성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특히 유

해한 측면들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한 것

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th et al,

199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내적 합

치도는 .85이다.

대처효율성.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ryth 등(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대처효율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CPIC의 대처효율성 차원은 “나는 우리 부모임이

다투실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나는 부

모님이 다투실 때 그만두시도록 할 수가 없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척

도로서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효율성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6이다.

자기행동평가척도.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하여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

하여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문

제행동 척도인 Youth Self Report(YSR)를 오경자

와 하은혜와 이혜련 및 홍강의(1991)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

다. 이는 문제행동에 대해 11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척도와 외현화 문

제행동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총문제행동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며, 내

면화문제행동은 .88, 외현화 문제행동은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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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조사대상자들은 Gryth와 Fincham(1992)의 ‘아

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를 권영옥과 이정석(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과 CPIC의 하위척도인 ‘대처효율성 척도’, 그리

고 Achenbach (1991)의 ‘아동, 청소년 자기보고식

문제행동척도(Youth Self Report : YSR)'을 오경

자 등(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K-YSR로 구성

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

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20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SPSS 10.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 회귀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은 먼저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예언 변인이 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

제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이와 함께 부부갈등

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

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부적 상관은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음

을 보여준다. 또한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높은 정적상

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

할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효율

성 조절효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처효율

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그리

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회귀분석 하

였다.

변인들 M (SD) 1 2 3 4 5

1. 부부갈등 9.19 (5.889)

2. 대처효율성 4.52 (2.640) -.373**

3. 내면화문제 9.73 (7.751) .455** -.423**

4. 외현화문제 7.81 (5.562) .404** -.328** .577**

5. 총문제행동 17.54 (11.863) .487** -.430** .924** .846**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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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

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표본에서 내면

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성별차이가 드러났다. 즉, 여아들에게

서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한 반면,

남아들에게서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

성 모두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주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효과

는 여아에게서만 유의하였다(표 3).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여아의 대처효율성이 조

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총 문제

구분 ß R R²
변화량

(⊿R²)

전체

부부갈등(A) .455 .455 .207 .207***

대처효율성(B) -.294 .531 .281 .074***

A×B .372 .544 .296 .015**

남아

부부갈등(A) .443 .443 .196 .196***

대처효율성(B) -.328 .538 .289 .093***

A×B .129 .539 .291 .002

여아

부부갈등(A) .469 .469 .220 .220***

대처효율성(B) -.272 .532 .283 .063***

A×B .627 .571 .326 .043**

표 2.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p <.05 ** p <.01 *** p <.001

구분 ß R R²
변화량

(⊿R²)

전체

부부갈등(A) .404 .404 .163 .163***

대처효율성(B) -.206 .447 .199 .036***

A×B .276 .456 .208 .008*

남아

부부갈등(A) .347 .347 .120 .120***

대처효율성(B) -.210 .398 .158 .038**

A×B .078 .399 .159 .001

여아

부부갈등(A) .467 .467 .218 .218***

대처효율성(B) -.199 .501 .251 .033**

A×B .478 .526 .276 .025*

표 3.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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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서도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의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

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에서

는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지만, 남아에게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대

처효율성 수준에 있어서의 상위 1/3집단과 하위

1/3 집단의 문제행동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1은 여아의 내면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에서

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 부부갈

등을 적게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높을수록 문제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부부갈등을 많

이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ß R R²
변화량

(⊿R²)

전체

부부갈등(A) .487 .487 .237 .237***

대처효율성(B) -.289 .555 .308 .072***

A×B .372 .568 .323 .015**

남아

부부갈등(A) .462 .462 .213 .213***

대처효율성(B) -.320 .549 .301 .088***

A×B .123 .551 .303 .002

여아

부부갈등(A) .515 .515 .265 .265***

대처효율성(B) -.265 .570 .325 .060***

A×B .621 .606 .367 .042**

표 4. 총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p <.05 ** p <.01 *** p <.001

18.97

11.18

5.41

6.21

15

10

5

내

면

화

문

제

저 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13.48

8.915.00

4.14

15

10

5

외

현

화

문

제

저 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32.45

20.09
10.41

10.36

30

20

10

총

문

제

행

동

저 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고 대처효율성 저

그림 1. 여아의 내면화, 외현화 및 총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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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

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먼저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다

음으로 부부갈등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대

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

부갈등,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정적 상관이 남, 여 모두에게서 나타냈고 대

처효율성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성별에 관

계없이 아동은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부부갈등을 많이 지

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

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Gryt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또

한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

다는 결과는 정서안정감 가설(Davies &

Cummings, 1994)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동은 부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목격하면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어 적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가 갈등을

많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아동은 효과적인 갈등 대

처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처

기술 중에서 더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사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에 부부갈등은 아동의 정서발달

과 대처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부부갈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 모두 여아에게서만 조절효과를 보였

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지각 정

도가 높더라도 대처효율성이 높을 경우 문제행동

의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 대처효율성이

조절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바, 남

아에게서는 부모의 갈등정도를 지각하는 양상과

문제 행동 사이에 다른 변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는 부부갈등이 스트

레스가 되는 가정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고안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함

이 드러났다. 성별차이는 대체로 여아가 또래의

남아보다는 언어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성숙하

므로 여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기술을 발달

시켜 사용하는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미숙하므로 대처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Michel, 1994; Ford, 1982; 도현심, 1994, 고정

환, 2002: 신현숙과 구본용, 2001에서 재인용) 결

과라 추정된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

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손무경, 2004)도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아가 부부갈

등에 취약하다는 가설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

는데, Harold와 Conger(1997)는 부부간 적대감이

남아와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단지 남아에서만 의미가 있다

는 것을 발견했다. 남아는 발달적 위험요소의 영

향에 더욱 취약하며, 스트레스에 더 많이 반응하

며, 여아보다 부부갈등을 더 많이 관찰한다

(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부부불화가 있는 가정의 아동

이 이를 지각하고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호요인인 대처효율성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여

아가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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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에 의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문제

유형의 차이라는 연구(Gryth et al, 2000)와 대처

행동 또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박수영, 1998)

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의 부부갈등에 대

한 반응, 대처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

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처효율성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분

적으로 대처효율성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는 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대처 효율성

을 증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부부불화가 심하고 갈등이 있는

가정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무엇보다 부부갈등을 줄이거나 없앨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대처효율성과 같은 보호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갈등과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갈등 대처 기술이나 대처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즉, 부부갈등 맥락에서 아동의 대

처효율성은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를 잘 한다고 느끼는

아동은 결국 통제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

의 내적 통제 신념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하고 부모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일은 아동이 부부불화, 갈등과 같은 가족 내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계발하고 증진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아동이 지각한 것으로 하였

는데, 이는 아동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것으

로 부부갈등에 대한 부부의 보고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아동의 보고뿐 아니

라 부모의 보고까지 고려하여 이 둘의 차이점 및

관계를 밝히고, 부부갈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종합하여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를 사용하였는데, 하은혜와 이수정과 오경자 및

홍강의(1998)는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평

가 간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

년행동평가척도(K-CBCL)와 K-YSR 간의 하위요

인 구조 비교를 하였다. 이에 두 척도의 공통되는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구조 자체는 비교

적 유사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

를 나타냈다. 부모가 자녀를 평가한 K-CBCL의

경우 비행, 공격성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

현화 문제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반면,

K-YSR에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

가 가장 변별력 있게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동의 보고와 부모의 보고에서의 차이를 말

해주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

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부갈등에 의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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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다만 아동의 성별

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연

구가 있다(Gryth & Fincham, 1990: 조윤녕, 2002

재인용). 부부불화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한 Purcell과 Koslow

(1994)는 일반가정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임상집단에서 부부불화에 노출된 남아

가 여아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아동 문제행동

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

별간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Zimet & Jocob, 2001). 또한 부부갈

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

는 이론적 근거가 불충분한 실정이다(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넷째, 본 연

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요인

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정신건

강 상태는 직,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와 연관되어 있다. 그 중 어머니 우울은 부모-자

녀 상호작용의 질과 양육방식을 변화시키고, 부부

간의 불화를 증가시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남

소현, 김영희, 2000; Davies & Cummings, 1994;

Downey & Coyne, 1990; 현명호, 최문선, 2002에

서 재인용). 또한 가정의 환경적 요인 혹은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도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낮은

사회계층에 가정과 같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직접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Elder & Caspi. 1988).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

이 주어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

입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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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

focusing on moderating the effect of coping

efficacy

Soo-Jin Lim Seung-Mi Choi Paul Chae

Paik Hospita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91 students (210 boys and 181 girl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arital conflict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ping

efficacy.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more of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also utilized

less efficient coping skills. Second, in the case of girls, the coping efficacy functioned as a

buffering variable for children who experienced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It reduced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demonstrated only by the girls, not boy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predict children's behavioral problem by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Partly,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were showed, improvement of coping efficacy will be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children to reduce behavioral problem and to grow to the fitness.

Keywords : parents' marital conflict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 coping efficacy,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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